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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4일 (금)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10년 가까이 착오송금 피해 방치...
최근 5년간 착오송금 피해 2천억 원 돌파

- 농협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 비율 높을 가능성에도 통계 부재로 실태조차 파악 못 해

- 이만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농협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앞장 설 것”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이 
약 1,900억 원, 농협은행 내부 송금이 약 3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두 
경우 모두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농협은행 
고객의 타 은행 착오송금 금액은 총 1,908억 원이 넘었으며, 이 중 실제로 반환
된 금액은 941억 원(49.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은행 내부 거래 착오송금은 약 3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반환된 금액은 15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등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규모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타행 미반환 금액은 2023년 191억 원에서 2024년 203억 원으로, 자행은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도 수준을 초과한 것(48억 원 규모)으로 확인돼,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피해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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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타행과 자행 모두에서 미반환 사유의 상당수가 ‘고객연락불가’와 ‘고객
거부’로 나타났다. 송금인이 아무리 착오를 입증하더라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구조로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법적제한계좌, 사기거래계좌 등 제도상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금액은 장기 미회수 상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고객의 경우 착오송금에 관한 신청이나 반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고객의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전산체계상 고객 연령 정보를 분류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실제 어느 정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 고객인 만큼, 착오송금 
피해자 중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층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금융 접근성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문제를 알
고도 방치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농민과 서민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송금 실수가 평생의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농협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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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 1매, 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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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21~2025.09) 농협은행 착오송금현황(자행-타행)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9월 합계

신청건수    20,696    18,866    16,787    16,683    11,748 84,780

신청금액 60,732 38,989 33,499 35,591 22,016 190,830

반환건수     12,833     11,249      8,727      8,298      5,844 46,951

반환금액 33,290 21,470 14,377 15,254 9,715 94,108

 자료: 농협은행

□ 최근 5년간(2021~2025.09) 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자행-타행)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9월 합계

미
반
환
사
유

제휴 및 연계 
계좌 17 88 318 669 334 1,428

고객거부 1,172 1,818 3,019 1,693 804 8,508
고객연락불가
(연락처상이) 3,349 2,821 4,035 3,365 1,754 15,325

기타* 17,386 8,226 6,922 8,473 4,004 45,011
법적제한계좌 1,132 1,695 1,760 1,181 1,164 6,934
원거래상이 1,410 508 573 131 41 2,665
해약계좌 276 92 56 272 235 932

이용기관반환
(가상계좌) 1,238 688 526 1,044 1,188 4,686

지급정지계좌
(기타채무) 555 571 375 1,162 1,006 3,672

특이계좌
(청약, 사망자) 83 76 105 72 27 364

사기거래계좌
(대포통장 등) 337 699 1,361 2,134 1,654 6,187

개인간분쟁 482 233 67 135 85 1,003
합계 27,442 17,519 19,122 20,337 12,296 96,721

자료: 농협은행
 ※ 2025년 9월 접수 건 중 반환결과가 미등록된 건은‘기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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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21~2025.09) 농협은행 착오송금현황(자행-자행)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9월 합계

신청건수 47 1,782 3,903 4,760 4,547 15,039

신청금액 261 2,938 9,628 8,578 8,652 30,059

반환건수 19 988 2,242 2,831 2,706 8,786

반환금액 221 1,506 6,193 4,016 3,799 15,738

 자료: 농협은행

□ 최근 5년간(2021~2025.09) 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자행-자행)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9월 합계

미
반
환
사
유

제휴 및 연계 
계좌 - - 10 0.8 15 26

고객거부 5 138 298 390 620 1,453
고객연락불가
(연락처상이) 4 320 755 993 647 2,721

기타* 23 611 1,522 1,821 1,976 5,956
법적제한계좌 - 87 305 316 301 1,010
원거래상이 - 1 8 46 2 58
해약계좌 - 2 3 5 5 16

이용기관반환
(가상계좌) - 223 72 463 139 899

지급정지계좌
(기타채무) 6 17 212 186 581 1,004
특이계좌

(청약, 사망자) - 3 10 14 14 42
사기거래계좌
(대포통장 등) - 21 102 132 372 629
개인간분쟁 - 3 131 190 175 501

합계 39 1,431 3,435 4,562 4,852 14,321
자료: 농협은행
* 청구 진행중 및 기간경과 건 포함


